
백원국 제2차관,“ 산사태 피해 우려 구역 관리 철저 지시”

- 호우 피해 현장 찾아 신속 복구 및 비상대응체계 유지 철저 지시 -

□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17일 오후 3시경 최근 낙석산사태 

피해가 발생한 국도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공사 진행 상황, 비상대응체계 

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. 

 ㅇ 금번에 피해가 발생한 국도 21호선 완주군 상관면 구간은 사면유실

(360㎥), 낙석 등으로 도로시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여 양방향 도로 

진입을 차단한 채 복구 공사를 진행 중이다. 

 ㅇ 피해 현장은 발파 작업, 안전시설 설치를 거쳐 오는 20일에 4개 차로 

중 2개 차로는 통행이 재개될 예정이며, 올해 연말까지 전 구간 개통 

목표로 점검·진단 및 항구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. 

□ 백 차관은 완주군 국도 21호선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, 피해 규모와 

조치 진행 상황, 향후 복구 진행 계획, 비탈면 IoT 계측 시스템 설치·

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은 후,

 ㅇ “암석 제거 시 현장관계자 등은 작업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응급 

복구를 완료하고, 유사한 비탈면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

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”과

 ㅇ “연일 계속되는 호우로 도로 사면이 많이 취약한 상태이고 올해 많은 비가 

예상되는 만큼,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

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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